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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hild care center innovativeness, the early childhood(EC) teacher’s digital

literacy(DL), technostress and teacher efficacy.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454 EC teachers and were selected only if they had

worked for more than one year. The innovativeness of childcare centers, the teacher’s

DL, technostress, and teacher efficacy were assessed through online self-report

questionaries. Data were analyzed through ANOVA, t-test, and SEM.

Results: First, DL and technostress of EC teachers differed in some ways depending

on the teacher's demographic backgrou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working

institution, and their educational level of digital skills. Second, the childcare center

innovativeness directl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L, technostress, and

efficacy of the teachers.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innovativeness on teacher

efficacy was mediated by DL and technostress of the teachers.

Conclusion/Implications: The more efforts made of childcare centers for

recognizing the rapid development of DL and trying to change, the better the

teacher's scores of DL and the appropriate technostress were, which increases

teacher efficacy. So, continuous training and education for teachers with

consideration of age and teaching experience, as well as public aid to improve

teachers’ DL skills are required.

key words early childhood teacher, childcare center innovativeness, digital literacy,

technostress, teacher efficacy

I. 서 론

융합과 연결을 화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요즘, 디지털 기술에 의

해 개인과 사회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으며(김대식 등, 2020), 이에 따라 우

리 사회가 바라는 바람직한 인간상 역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생활의 질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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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핵심요소로,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핵심역량에 대한 관심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거리

두기와 온라인수업 등을 위해 학교 교육에 테크놀로지가 활용되었으며, 대면보육을 기본으로 하

는 영유아기관에서도 부모, 교사 간 소통 및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었다.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 환경은 교사의 신념이나 가치,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영

유아 시기는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교육 및 보육과정 운영방식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김명순 등, 2016), 영유아교사가 지니고 있는 평소의 신념이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교사효능감(teacher efficacy)은 이러한 교사의 지각이나 사기, 의욕 등과 관련하여 연구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개념으로(김아영, 김미진, 2004), 교사 자신이 교직 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믿는 개인 신념 또는 가치관에

해당한다(이채호, 박인영, 2021).

교사효능감은 교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여러 가지 내적 신념이나 태도 중에서 가장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Ashton, 1984). 교사의 효능감이 학습

자들의 학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들(Denham & Michael, 1981; Moore &

Esselman, 1992)이 보고되면서 초·중·고등학교 교사(곽세영, 윤미선, 2016; 김아영, 김미진, 2004)

뿐만 아니라 영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김선영, 서소정, 2010; 정미라 등, 2015; 김진경 등, 2020)까

지 다양한 학령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사효능감(teacher efficacy)은 교사가

경험하는 외부환경이나 교수·학습 상황 등에 따라 변화가능한 가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Bandura, 1986).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영유아교사의 직무환경도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교사의 효능감을 다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교사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자료 수집과 활동 진행을 진행하고, SNS나

또는 스마트알림장을 통해 가정과 의사소통하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나 나이스, 에듀파인과

같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행정업무를 수행한다(이지영, 2018). Zoom 등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나 가

상현실 플랫폼인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교육이나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디

지털 관련 교육 기회가 많지 않은 영유아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고, 디지털기기 활용에 대한 영유아교사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교사들

이 최근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교사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자들은 미래세대에 가장 필요하고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y)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언급하고 있다(황치성 등, 2014; Hobbs,

2011). UN은 2006년 미래사회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에 디지털 역량을 포함시킬 것을 제

안하였고(Bocconi et al., 2016), Law et al.(2018)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인의 평생 교육적 측면

을 반영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또한 DQInstitute(2022)에서는

DQ, 즉 디지털 지능(Digit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내외 연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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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넷 등을 다루는 기술적인 능력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활용하

는 것을 넘어서 웹상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다(최지원, 이희

수, 2019). 특히 수많은 정보 중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적절한 콘텐츠를 검색하고

선별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영유아교사에게 있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실

제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진단한 연구들은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보

통 정도의 수준(김미순, 2021; 김민정, 2014; 김보현, 이홍재, 2019; 허경아, 정정희, 2012)이며, 초

등교사에 비하여 낮은 편(김선아, 2021; 유영미, 2005)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컴퓨터 활용에 있어

서도 영유아교사는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2014). 또한 영유아교사

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연령, 학력 등 배경 변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즉 대체로 연령이 낮을

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았으며(김미순, 2021; 김민정, 2014; 김지혜, 2016),

근무경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간에 일치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디지털 관련 재교육을 이

수한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다는 연구결과(이현숙 등, 2020)도 제시된 바 있다.

지금까지 디지털 활용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영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는 대부분 ICT(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컴퓨터, 테크놀로지, 스마트교육 등

관련 분야의 교수효능감과 관련하여 진행되어 왔다. 즉, 전반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으면

대체로 관련 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정선, 2005; 김민정,

2015; 김보현, 이홍재, 2019; 허경아, 정정희, 2012).

하지만 디지털 정보와 기술의 변화가 교사의 효능감만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지

털 관련 자료나 기기, 소프트웨어 접근 및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를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라고 하는데(Brod, 1984),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노출될

때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또는 테크놀로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Arnetz & Wiholm, 1997). 테크노스트레스는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김정

은, 여정성, 2007; 박나래 등, 2011), 연령이 적은 경우보다 많은 경우(임명성, 박민수, 2015; 임명

성, 2017)에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교사 32만 1천여 명 중 96.5%

가 여성이며(보건복지부, 2022),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컴퓨터 사용 경험이나 디지털 역량이 높

은 편은 아니므로 영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을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제

기된다.

테크노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교사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김

건희, 2018; 김성원, 이지영, 2017; 이민영, 임규연, 2020), 일부 연구에서는 적정 수준의 테크노스

트레스가 오히려 직무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상반된 결과를 밝히고 있어(김성준, 2015; 박상철,

고준, 2014; Tu et al., 2005),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처럼 디지털 리터러시와 테크노스트레

스는 공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상호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보육현장에서의 이해가 시급히 필요

한 상황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으면 테크노스트레스 요인의 부정적 영향은

감소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므로(Califf & Brooks, 2020; Tarafdar et al., 2019),

본 연구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편, 급속하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 등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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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성(innovativeness)’이 요구된다. 혁신성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변

화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수용하며, 과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생각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Shalley & Gilson, 2004). 또한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높아서 혁신적 기술

사용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다(Lu et al., 2005). 혁신을 장려하는 조직의 문화는 개인의 혁신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Scott & Bruce, 1994),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강화시켜(Harreld et al.,

2007) 조직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조직혁신성과 디지털 리터러시, 테크노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많지 않

아서 유사한 개념까지 범위를 넓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우선 AR과 VR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과 관련한 연구(장재홍 등, 2020)에서 개인혁신성이 테크놀로지 효능감과 활용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귀영과 이동건(2012), 박나래 등(2011)은 스마트폰 사

용자의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공통적으로 혁신성, 즉 혁신기술에 대한 수용

자의 적극적 활용 성향이 테크노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Wang et al.(2008)은

조직환경에 따라 근로자가 느끼는 테크노스트레스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중앙집중 관

리형이거나 혁신수준이 높은 조직에서 테크노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식하며, 혁신지향적인 조직

문화는 빈번한 기술 변화와 내부 환경 변화를 촉진시켜 개인의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

였다. 한편 정선영(2010)은 테크노스트레스의 원인을 조직, 개인, 업무차원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테크노스트레스가 개인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업무

차원의 특성(직무 모호성, 상호의존성, 복잡성 등)만 테크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차원

의 특성(집중, 기술관리, 혁신문화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최근 교육계에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대비하기 위해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장재홍 등, 2020). 혁신성의 개념을 어린이집에 적용하면 ‘어린이집이 새로운 변화를 개방적으

로 수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김명순 등, 2018;

Bloom, 2016)’라고 하였다. 학교에서의 혁신성 관련 연구는 학교의 조직문화 또는 조직풍토

(climate)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혁신적인 학교문화는 교사의 자기효능감 또는 교수효능감

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정우영, 2005; 최원석, 길혜지, 2019). 또한 우한솔과 김

한나(2020)는 OECD TALIS 자료를 활용하여 동료교사의 혁신성과 자기효능감에 대해 살펴보았

는데 혁신성이 높을 때 개별 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혁신성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거의 없다. 진행된 일부 연구의 결과

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조직분위기 중 기관의 혁신성은 다른 영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김명순 등, 2018). 차현주(2020)는 어린이집 조직문화는 보육교사

의 교수효능감과 양육효능감에 대해 합리문화, 개별문화, 위계문화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

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제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용어가 시작되고 영유아를 둘러싼 환경 변

화의 가속화 방향을 막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김명순, 2018), 어린이집과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 새로운 변화의 혁신 정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

절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직무환경의 혁신적 변화 상황에서 교사가 기관의 조직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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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테크노스트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구조적 관계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교사 양상과정의 교육

내용 제고나 교사 재교육 정책 방향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있어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테크노스트레스는 교사의 인구학적 배경(연령, 경

력) 및 근무기관의 특성(담당연령), 디지털 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린이집 조직혁신성,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테크노스트레스, 교사효능

감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영유아교사 4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부분의 디

지털 관련 연구는 만 3세 이상 연령을 담당하는 유아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

는 교수 활동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 전반에서 디지털 활용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담당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영유아와의 직접적인 활동 진행 시 필요한 역량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직접 반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이자, 현 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모집은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 조사내용,

온라인 설문 URL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보육 관련 유관단체 등을 통해 어린이집에 전송하여 연

구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동시에 편의표집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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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연령 　 　 경력 　 　

20-29세 81 ( 17.8) 3년 이하 110 ( 24.2)

30-39세 269 ( 59.3) 3-6년 이하 104 ( 22.9)

40-49세 68 ( 15.0) 6-9년 이하 93 ( 20.5)

50세 이상 36 ( 7.9) 9년 초과 147 ( 32.4)

전체 454 (100.0) 평균(개월) 85.29

어린이집 설립유형 　 　 담당 반 연령 　 　

국공립 169 ( 37.3) 영아반(만 0-2세) 224 ( 49.3)

법인(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15 ( 3.3) 유아반(만 3-5세) 230 ( 50.7)

민간 166 ( 36.6) 디지털 재교육 경험 　 　

가정 38 ( 8.4) (최근 5년 이내)

직장 62 ( 13.7) 없다 331 ( 72.9)

협동 3 ( .7) 있다 123 ( 27.1)

전체 453 (100.0) 전체 454 (10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454)

2. 연구도구

1) 어린이집 조직혁신성

영유아교사가 인식한 어린이집의 조직혁신성은 Bloom(2016)이 개발하고 김명순 등(2018)이 번안

하여 어린이집 교사 대상 연구에 활용한 ‘Early Childhood Work Environment Survey(ECWES)’ 중

‘혁신성’ 범주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혁신성’은 어린이집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성

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정도로(예: 내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창의성을 강조한다), 문항 내용이

자신이 재직 중인 어린이집의 조직 분위기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 혁신적 분위기를

띤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기존 문항 중 신뢰도를 저하하는 3문항을 제외하고

7문항만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0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2)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평정척도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디지털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어 본 연구자가 제작한 ‘영유아교사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1). 본 도구에서는 영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영유

1) 평정척도를 개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구성요인을 선정,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문항의 적절성 검

토를 위하여 학계전문가 4인과 현장전문가 6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구하였고,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1차 문항(4개

하위범주, 155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문항 선별 및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영유아교사 161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최종 73문항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선행연구는 다음에 제시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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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영유아기관에서 보육(교육)활동, 행정업무, 의사소통, 지식습

득을 위해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디지털기기 활용

역량, 디지털 정보 역량, 디지털 윤리 역량, 디지털 의사소통 역량의 4개 범주, 9개 하위요인, 7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기기 활용 역량’(36문항)은 컴퓨터나 태블릿PC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의 조작 능력과 인터넷 및 각종 프로그램을 영유아교사의 업무에 적용, 활용

하는 능력을 말한다. ‘디지털 정보 역량’(12문항)은 교사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검색, 추

출, 분석, 활용하는 능력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었던 ‘비판적 이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윤리 역량’(13문항)은 디지털 정보 및 개인정보 활용 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알고 윤리와 규범을 준수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디지털 의사소통 역량’(12문항)은 다양한 자료

를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거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부모, 동료교사 등과 원활하게 소통하

는 능력을 말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자신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는 .98로 매우 높았으며, 각

하위범주별로도 .91∼.96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영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 평정척도

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는 Tarafdar et al.(2007)이 개발하고 이민영과 임규연(2020)이 번역한 척도

를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테크노스트레스를 ‘영유아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로 정의하며, 4개 요인 17개 문항

으로 평정한다2). 첫 번째 요인인 ‘테크노-과부하’(5문항)는 기술을 사용함으로 인해 개인이 이전보

다 더 오래, 더 빠르게 작업을 처리해야 한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이며, ‘테크노-침

해’(3문항)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시·공간과 업무가 항상 연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

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테크노-복잡성’(5문항)은 새롭고 복잡한 기술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

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말하며, ‘테크노-불안감’(4문항)은 직무를 수행할 때 기술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도구의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는 .63∼.78이었으며, 척도 전체의 Cronbach’s α는 .86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4) 영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평정척도

교사효능감 측정에는 정유진(2018)이 개발한 ‘영유아교사 직무수행 효능감 검사’를 사용하였

같다: 강정묵 등(2014), 권지혜(2017), 김경희 등(2017, 2019), 김민정(2011), 김민하, 안미리(2003), 문영환 등

(2017), 신소영, 이승회(2019), 신지형 등(2020), 안정임(2013), 안정임 등(2012), 양길석 등(2020), 양미석, 김정겸

(2016), 이승민, 강두봉(2021), 이애화(2016), 장은우(2014), 최미정(2020), 하재옥(2006), 한정선 등(2006), 허경아,

정정희(2011), 홍광표 등(2015), Koc & Barut(2016), Larsson(2000), Law et al.(2018)

2) 본 척도는 테크노-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총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테크노-불확실성’은 정보기술이 계속

급변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데, 영유아교

사의 직무특성 상 주로 사용하는 매체나 프로그램이 IT 업계나 사무직 등 타 직종에 비해 기술변화의 폭이 크

지 않고 설명력도 낮게 나와 해당 요인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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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통계적 모형

다. 척도는 수업수행 효능감, 일과운영 효능감, 보호 효능감, 학부모 관계형성 효능감, 행정 및

역량강화 효능감의 5개 요인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수-학습 뿐만 아니라 영유아 일과운

영, 생활지도, 학부모와의 대인관계, 행정 업무 등에 관한 직무가 반영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의 범

위는 .81∼.85로 양호한 편이었고, 전체는 .9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2022년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의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온

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육 유관단체와 SNS 등을 통하여 연구대상을 모집하고, 설문

URL을 송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종 모집된 대상은 500명이었으나, 담임교사가 아니거나

현 기관에서 1년 미만 근무한 46명을 제외하고 45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4. 통계적 모형 및 자료분석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테크노스트레스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타당성

과 변인들 간의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검증하

였다(그림 1 참조).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을 위해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고, 간접효과의 확인을 위해서 팬텀(phantom) 변인을 이용한 간접효과 추정모형을 설정한

다음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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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디지털리터러시

전체
디지털기기
활용 역량

디지털
정보 역량

디지털
윤리 역량

디지털
의사소통 역량

M (SD) 3.75 (.68) 3.59 (.69) 3.84 (.79) 4.06 (.78) 3.78 (.78)

연령

20-29세 4.10c

21.93***

3.89c

25.33***

4.27b

19.05***

4.41b

10.97***

4.23c

26.16***30-39세 3.75
b

3.64
b

3.80
a

3.96
a

3.77
b

40세 이상 3.47a 3.23a 3.60a 4.03a 3.44a

경력

3년 이하 3.58
a

4.98**

3.47

3.55*

3.63
a

5.46**

3.82
a

6.47***

3.62
a

3.61*
3-6년 이하 3.89b 3.70 4.02b 4.26b 3.91b

6-9년 이하 3.87
b

3.72 3.95
b

4.16
b

3.91
ab

9년 초과 3.69ab 3.53 3.80ab 4.03ab 3.73ab

담당영유아연령 　 　 　 　

-3.89***
만0-2세 영아 3.62 3.44

-4.80***
3.72

-3.23**
4.01

-1.25
3.66

-3.34**
만3-5세 유아 3.87 3.74 3.96 4.11 3.90

디지털 재교육 경험 　 　 　 　

없음 3.68
-3.71***

3.19
-3.94***

3.86
-2.72**

4.00
-2.81**

3.98
- 2.83**

있음 3.94 3.52 4.09 4.23 4.21

주: a, b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에 따른 유의집단을 구분 표시함(a<b<c)

*p < .05, **p < .01, ***p < .001

표 2. 배경변인에 따른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차이 분석 (N = 454)

Ⅲ. 결과 및 해석

1. 배경변인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대해 알아보고, 인구학적 배경, 근무기관 특성 등에 따

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5점 만점에 3.74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잘한다’(4점) 사이에 해당하였다. 하위범주별로는 디지털 윤리 역량 4.05점, 디지털 정보

역량 3.84점, 디지털 의사소통 역량 3.78점, 디지털기기 활용 역량 3.5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F = 21.93, p < .001), 20대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가장 높고 40대 이상이 가장 낮았다. 즉, 연령이 어린 집단의 교사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사의 경력은 Katz(1972)와 유순이

(2003)의 연구3)를 참고하여 3년 이하, 4∼6년 이하, 7∼9년 이하, 9년 초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

데, 경력 3-6년 이하와 6-9년 이하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가장 높고, 3년 이하가 가장 낮았다(F

= 4.98, p < .01).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디지털 윤리 역량과 인터넷활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아반(만3-5세) 교사가 영아

반(만0-2세) 담당 교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관련 재교육을 받은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디지털 리터러시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 = -3.71, p < .001).

3) 유아교사전문성 발달단계에 대해 Katz(1972)는 유아교사전문성 발달단계로 생존단계(1년 미만), 강화단계(1년차말-2년차),

갱신단계(3-4년차), 성숙단계(5년 이상)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유순이(2003)는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장에맞는 유아교사

의 발달단계로, 입문단계(1-3년), 능력구축단계(4-6년), 갈등단계(7-9년), 성숙단계(10년 이상)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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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변인에 따른 테크노스트레스의 차이

영유아교사가 느끼는 테크노스트레스는 3.15점으로 ‘보통’ 보다 조금 높은 정도였으며, 테크노

-과부하가 3.43점으로 가장 높고, 테크노-복잡성이 2.94점으로 가장 낮았다.

영유아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보면, 우선 교사 연령에 따라 테크노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 = 8.13, p < .001). 전반적으로 30대의 테크노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반면,

20대는 가장 적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교사 경력에 따른 차이는 테크노-복잡성에서만 나타났

는데(F = 2.65, p < .05), 경력 3년 이하 교사가 경력 6-9년 이하 교사 보다 테크노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하는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디지털 관련 재교

육을 받은 경우 테크노-불안감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41, p < .05).

구분
테크노스트레스

전체
테크노-과부하 테크노-침해 테크노-복잡성 테크노-불안감

M (SD) 3.15 (.57) 3.43 (.73) 3.01 (.87) 2.94 (.77) 3.18 (.83)

연령

8.13***

3.26
a

3.54*

2.81

2.66

2.75
a

4.14*

3.00
a

9.63***

2.97a
20-29세

30-39세 3.24b 3.50b 3.06 3.02b 3.32b

40세 이상 3.08
ab

3.40
ab

3.04 2.88
ab

2.96
a

경력 　 　 　 　 　

.21

3.35

.74

3.033년 이하 3.18

1.37

3.10
b 3.15

2.65* .95
3.143-6년 이하 3.15 3.46 3.082.90ab

3.266-9년 이하 3.12 3.43 2.91 2.81a

9년 초과 3.17 3.48 2.97 2.93ab 3.22

담당영유아연령

만0-2세 영아 3.13
-.65

3.45
.57

3.04
.78

2.89
-1.27

3.11
-1.67

만3-5세 유아 3.17 3.42 2.98 2.99 3.24

디지털 재교육 경험 　 　 　 　 　

없음 3.13
-1.35

3.40
-1.62

2.99
-.93

2.95
.50

3.12
-2.41*

있음 3.22 3.53 3.07 2.91 3.33

주: a, b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에 따른 유의집단을 구분 표시함(a<b)

*p < .05, ***p < .001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영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 차이 분석 (N = 454)

3. 어린이집 조직혁신성과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테크노스트레스, 교사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가설적 연구모형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초기 구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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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추정 결과, TLI=.909, CFI=.920, SRMR=.061, RMSEA=.081로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으나,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테크노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효과(C.R.=.75, p>.05)는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삭제한 수정모형을 재설정하여 모형 적합도를 검토한 결

과 수정모형이 모형의 간명성 및 이론적, 통계적 측면에서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모형

으로 채택하였다.

구분 DF CMIN NC TLI CFI SRMR RMSEA

초기모형 95 575.305 6.056 .909 .920 .061 .081

수정모형 96 575.727 5.997 .910 .920 .060 .079

표 4. 초기 구조모형과 수정모형 간의 적합도 비교

최종 구조모형의 변인 간 직접효과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변인들 간의 관계

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변인 간 직접경로 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린

이집의 조직혁신성은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β = .57, p < .001)와 테크노스트레스(β = .27,

p < .001), 그리고 교사효능감(β = .16,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어린이집의 조직분

위기가 혁신적일수록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테크노스트레스, 교사효능감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β = .69, p < .001)와 테크노스트레스(β =

.08, p < .05)는 각각 교사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테크노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도 높았다.

경로 B β S.E. C.R.

조직혁신성 → 디지털 리터러시 .41 .57 .05 9.12***

조직혁신성 → 테크노스트레스 .20 .27 .04 4.63***

조직혁신성 → 교사효능감 .12 .16 .03 3.44***

디지털 리터러시 → 교사효능감 .70 .69 .05 15.30***

테크노스트레스 → 교사효능감 .09 .08 .04 2.34*

*p < .05, ***p < .001

표 5. 최종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이어서 어린이집의 조직혁신성이 영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이르는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하

고자 팬텀(phantom) 변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집 조직혁신성은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거쳐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87, p<.01). 또한, 어

린이집 조직혁신성은 영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를 통해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017, p<.05), 각각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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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최종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

변인
간접효과계수

B S.E. p

조직혁신성 → 디지털 리터러시 → 교사효능감 .287 .040 .001

조직혁신성 → 테크노스트레스 → 교사효능감 .017 .010 .021

표 6. 최종 구조모형의 간접효과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급격한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영유아교사의 직무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

지털 역량과 관련된 교사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영유

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고, 어린이집의 조직혁신성과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테크노스트레스, 교사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5점 만점에 3.74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잘한다’(4

점) 사이에 해당하였다.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보통’ 수준이라는 김민정(2014)이나 김보

현과 이홍재(2019), 김지혜(2016)의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

터러시는 유사하거나 약간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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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사의 배경변인 중 연령과 관련하여 20대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가장 높고 40대

이상이 가장 낮았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다는 기존 선행연구들(김경희

등, 2019; 김민정, 2014; 김보현, 이홍재, 2019)과 일치하였다. 교사 경력과 관련하여 3-6년 이하와

6-9년 이하가 가장 높고, 3년 이하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경력이 많을수록 컴퓨터 활용능력이

높았다는 선행연구(Gibson & Brown, 1982; 김보현, 이홍재, 2019)와 일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연령이 낮은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높은 반면 경력이 짧은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

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을 위해 경력범주별 평균연령과 범위를 산출해보았다. 그 결과,

경력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령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교사들의

경우에는 40대 이후에 새롭게 교사로 진입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경력

과 연령이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특성이 있었다. 따라서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의 연령과 경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

데, 디지털 윤리 역량과 인터넷 활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아반(만3-5세) 담당 교사가 영아

반(만0-2세) 교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유치원 교

사보다 높다는 김선아(2021), 유영미(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관련

재교육을 받은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컴퓨터 기술 활용능력과 관련

된 교육을 받은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다는 선행연구(김민정, 2011)와 일치한다.

둘째, 영유아교사가 느끼는 테크노스트레스는 3.15점으로 ‘보통(3점)’ 보다 조금 높은 정도였

다.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테크노스트레스는 ‘보통’ 수준으로(김성원, 이지영,

2017; 양유진, 이주영, 2021), 예비유아교사나 중등학교 교사(성원경, 하지영, 2021; 정애경 등,

201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교사들이 보육활동 등 업무에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활

용하고 있으나 실상 이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 연령과 관련하여 30대의

테크노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20대가 가장 낮은 등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테크노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는 선행연구(김정은, 여정성, 2007; 임명성, 2017)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경력 6-9년 이하인 교사는 경력 3년 이하 교사에 비해 테크

노-복잡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경력이 쌓일수록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매체에 보다 익숙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담당하는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는데, 이는 만3세 미만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가

만3세, 만5세를 담당하는 교사보다 테크노스트레스가 낮았다는 김성원과 이지영(2017)의 연구와

는 일치하지 않는다. 디지털 교육을 수강한 경우 테크노-불안감 상황에서의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교사의 교육과정 이해도와 직무스트레스 간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김수향

(2021)의 연구나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는 홍인실

등(202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조직혁신성과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테크노스트레스,

교사효능감이 어떠한 구조적 관계에 있는지 분석하였다. 최종모형에는 어린이집 조직혁신성이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테크노스트레스, 교사효능감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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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터러시나 테크노스트레스를 통해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가 모두 포함

되어 있다.

우선, 어린이집 조직혁신성은 디지털 리터러시, 테크노스트레스, 교사효능감에 모두 직접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우선 어린이집 조직혁신성과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하

여, 그간 조직혁신성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직

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기기 활용’, ‘디지털

정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혁신성이 높은 경우 테

크놀로지 이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한 장재홍 등(2020)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조직의 분위기가 혁신적이라는 것은 필요한 변화를 실행하는 개방적인 특성을 의미하며, 조

직의 분위기는 개인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어린이집 조직혁신성은 영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개

인 또는 조직특성이 테크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정선영(2010)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혁신수준이 높은 조직의 근로자가 테크노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식한다는 Wang et

al.(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혁신지향적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 또는

환경의 빈번한 변화가 조직구성원의 스트레스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어

린이집 상황에 적용하여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어린이집이 미래 사회 방향을 향해 다양한

변화를 꽤하며 혁신적인 움직임을 계획할 때 조직원인 교사들이 디지털 활용으로 인해 느끼는

테크노스트레스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

으로 어린이집 조직혁신성은 교사효능감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조직의 혁신문화가 교사의 교수효능감(정우영, 2005; 최원석, 길혜지, 2019; Hoy &

Woodfolk, 1993) 또는 자기효능감(우한솔, 김한나, 2020)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조직의 분위기는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교육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교사효

능감 역시 높아지게 된다.

다음으로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교사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영유아교사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ICT 활용 수준이 ICT 교수효능감(강정선, 2005)이나 테크놀

로지 자아효능감(남창우, 박영희, 2016), 스마트교육 교수효능감(김보현, 이홍재, 2019) 등에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최근 영유아보육이나 부모와의

의사소통, 행정 업무 등에서 다양한 디지털기술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

은 경우에는 교사로서 직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영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도 교사효능감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테크노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도 높아진다는 것인데, 이는 테크노스트레스와 효능감 사이에는 부

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김건희, 2018; 김성원, 이지영, 2017; 이민영, 임규연,

2020; 이지영, 2018; Shu et al., 2011)와 상반되는 것이다. 스트레스의 긍정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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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2019; 박상철, 고준, 2014; Tarafdar et al., 2019; Yerkes & Dodson, 1908)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적정 수준의 테크노스트레스가 교사효능감을 높이는 자극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테크노스트레스는 영유아교사로 하여금 계속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민감하게 반응

하도록 하며, 스트레스와 동시에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사효능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조직혁신성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

러시와 테크노스트레스는 순차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자는 다수의 연구결과(김정은, 여

정성, 2007; Califf & Brooks, 2020; Essel et al., 2021)에 근거하여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높으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테크노스트레스가 감소되고,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 예상하고 해당 경로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였으나, 디지털 리터러시부터 테크노스트레스 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최종모형에서 제외되었다. 실제 디지털 리터러시와 테크

노스트레스 간 상관분석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테크노-과부하, 테크노-불안감은 정적 상관, 테

크노-복잡성과는 부적 상관 등 하위요인별로 서로 다른 방향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잠재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면서 하위변인이 가

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어린이집 조직혁신성은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테크노스트

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를 매개로 교사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부분매개 효과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

정 수준의 테크노스트레스를 유지하면서도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한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보육교사는

직업 특성 상 40대 이후에도 신규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연령과 경력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므

로 향후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 대상 교사의

87.6%가 국공립과 민간, 직장어린이집에 재직 중이었다.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약 74%가 민간,

가정어린이집임을 고려할 때,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향후에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조직혁신성,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테크노스

트레스, 교사효능감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추후에는 테크노스트레스의 하위요

인별 영향력에 대해 보다 면밀히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해 긍정과 부

정적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밝히는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 디지털 교육 경험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와 테크노스트레스 일부 하위요인

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유아교사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재교육을 개발, 실시하되,

교육 전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변화를 살펴보는 후속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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